
점토벽돌은 불연성 1급 자재로 화재발생 시 불이 붙지 않고 타지도 않음은 물론 중

량 변화로 인한 2차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며 유독성 가스 또한 전혀 방출되지

않는 내·외장용 건축자재입니다.

「불연성」이란 불에 타지 않는 성질로, 방염성능의 조건하에서 타지 않는 압력

1,033kgf/㎠의 산소 100%에서도 연소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방화면에 유해한

변형 · 용융 · 균열등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방화면에서 유해한 연기와 가

스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난연성이란 불이 붙어도 연소가 잘 되지 않는 성질로서 연소시 6분간

화열(최고온도 500℃)에서 변형, 발염,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 안전 기준을 가장 중요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건물을 지을 때 환경, 편의성 관련 규제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저렴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연성 자재를 내·외벽에 사용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종종 발생되는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 피난·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법 안전규칙,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내부 및

외벽마감에 불연재 또는 난연성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토벽돌은 시험결과서와 같이 난연성보다 더욱 안전한 「불연성」 자재로 기준치인 질량
감소율 30%이하보다 매우 낮은 0.7%이하이며,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 온도차 20K이하보다
현저히 낮은 1.9K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가스유해성 시험 (연소 후 가스 발생에 따른 실험용
쥐의 행동정지시간)에서도 기준치인 9분 이상 보다 높은 14분 50초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불연재입니다.
철과 시멘트는 600℃ 내·외에서 중량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틀어지고 붕괴됨에

따라 2차적 피해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나 점토벽돌은 1,200℃이상의 고온에서

제품을 제조함에 따라 어떠한 화재가 발생해도 불이 붙지 않아 중량변화가 없음은 물론
유해성 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과 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화재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미관성 , 친환경성을 고려한 내·외장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용 조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점토벽돌의 기능

점토벽돌은 불연성 1급 자재로 불이 붙지 않고 ,  유독성 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건축자재입니다 .  




